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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inions of teachers, directors, and parents about childcare teachers' facial 

expression language. We performed in-depth interviews based on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which consisted of ten 

childcare teachers, ten directors, and ten parents. From the in-depth interviews, we are able to mainly conclude that all groups 

think that a childcare teacher's facial expression language is very important, and strongly influences interpersonal problems 

and work performance.

Mostly, childcare teachers aim to have pleasant facial expressions. However they complain that in some situations it is 

difficult to do so, which causes severe stress. They argued that the facial expressions of both the director of the childcare 

center and the parents are also very important for children. 

However, the directors thought that teachers' facial expressions affect children and their parents' impressions of the teachers 

and quality of childcare. The parents are usually highly satisfied with the childcare when the teacher has a pleasant facial 

expression, which motivates the parents to have a positive impression of the teacher. Taken together, childcare teachers' facial 

expression language is critical for children and the childcare environment. Thus, developing an education program for facial 

expression language would be helpful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Plus, childcare environments should be 

developed so that teachers do not experience difficulty in having pleasant facial expressions. This result might have the 

limitation of being collected from only female childcare teachers, directors, an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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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

다. 사람을 의미하는 ‘人’이라는 한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받쳐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둘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

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maslow도 이

러한 인간의 관계성을 중요시한 바를 그의 연구를 통해 

보여준 바 있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욕구와 안

전의 욕구 다음으로 타인과 관계 속에서 채워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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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소속감의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이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로 인간에게 있어 타인과의 관계는 기본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보편적인 소통과 교류의 

수단인 말이나 글 이외에도 소리, 표정, 몸짓, 태도 등의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를 사용한다(J. Kim, 2013)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비언어적 기호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초기단계에서의 

즉 눈짓, 미소, 신체적 신호 등으로 대화의 준비가 되었음

을 표현하기도 하며. 대화하면서 나타나는 손과 팔의 동작, 

눈의 움직임, 얼굴 표정 등의 다양한 신체적 표현들은 대

화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설득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기도 한다(J. Kim, 2013). Burgoon

(1991)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상반된 메시지를 접했을 

때 어떤 신호를 더 믿고 신뢰하는가에 대해 비언어적 채

널이 언어적 채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시

각단서는 음성단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인

간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데 있어 미치는 향력이 매

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비언어적 커뮤니

케이션의 여러 요소 중 얼굴표정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의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 간주되곤 한다(Tubbs & Moss, 

2003). Mehrabian(1972)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 전달

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얼굴표정이 55%, 비

언어적 행위가 38%, 언어적 표현을 7%로 주장하며 표정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밝고 호의적인 표정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와 찡그리는 표정이나 화난 표정으로 전

달하는 메시지는 동일한 언어일지라도 다른 의미를 전달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얼굴표정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개인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신

체의 다른 부위에 비해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 피드백을 얻어낼 수 있고 그로 

인한 감정이입 효과도 있으며 상호 우호적인 관계유지에

도 도움을 준다(S. Lee, 2010). 

얼굴표정은 즐거움, 기쁨, 괴로움, 고통 등의 정서 상태

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

의 정서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맺음에 유

리한 표정으로 나타내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맺음에 필요한 표정 연출은 본능 이라기보

다는 양육자의 표정을 따라하게 되는 모방과 양육자의 교

육에 의한 학습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울곡선생의 

격몽요결 지신장에 보면, 표정의 중요성을 알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즉 구용(九容)과 구사(九

思)의 내용을 토대로 구용지(입을 바르게), 목용단(눈을 

단정하게), 색용장(안색을 장엄하게), 색사온(안색을 온화

하게) 등을 교육했던 격몽요결 외에도 동몽수지, 동몽선

습, 소학 등의 동몽교육교재에서 웃어른을 바라볼 때의 

시선처리, 표정관리 등의 교육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는 우리 조상들이 표정언어가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야 하

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

고 가르쳐 왔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다. 태어난 지 얼마 되

지 않은 유아도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미는 행위를 따라할 

수 있으며, 생후 몇 개월이 되면 유아는 입술을 내 고 손

가락을 움직이며 이마를 움직이고, 심지어 얼굴의 다양한 

감정 표현도 모방할 수 있게 된다(Y. Choi et al, 2012)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표정교육 사례와 더불어 유아기 

표정교육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의 취업으로 인

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가정 내에서 표정 언어 교육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는 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거 어

머니에게 요구되었던 아동 양육 역할이 현재는 사회로 이

양되었고, 이중 많은 부분이 보육교사에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기 모방의 대상이자 양육과 교육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표정언어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은 유아의 교육에 있어 중요할 뿐 아니라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과 보육교직원과의 원활한 관계맺

음에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되었다. 따라서 교사, 원장, 학

부모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표정언어의 의미를 재조명해보고 그 중요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의 표정이 유아에게 올바

른 모방의 대상이 되고 보육교사 자신의 이미지와 의사소

통 능력 향상의 수단이 되며, 나아가 보육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선행연구 고찰

국내의 연구 중 보육교사의 표정언어를 주제로 연구한 

사례는 없다. 다만, 보육교사의 자질과 관련된 연구에서 

표정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을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H. Kwon, 2013; K. Joung, 2011; G. Pyo, 1998), 유아 

교사에 대한 이미지 연구(H. Hwang, M. Kim, & B. Kim, 

2012; Lee, 2006), 유아에 대한 민감성(M. Kim, 2010; J. 

Oh, 2011)에 관한 연구, 보육교사가 느끼는 의사소통의 

어려움(J. An, 2012; B. Kim, H. Kim, 2013; S. No, 2012; 

Y. Kim, J. Park, & S. Ahn, 2012)에 관한 연구에서 보육교

사의 표정을 일부 다루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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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자질과 관련한 표정 언어의 연구 사례를 살

펴보면 보육교사의 자질로 인성적 태도와 정서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는 보육프로그램 구성자, 교수

조직자, 학습관리자, 상담자 및 제안자, 의사결정자, 환경 

조성자, 관찰, 놀이 참여자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전문적 지식과 아동발달, 상호작용 등과 연결시킬 수 있

는 실제적이고 복합적인 능력과 자질, 전문성이 요구된다

고 하 다. 이와 같은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에는 교

사의 인성적 태도와 정서 등의 표현인 얼굴표정이 포함된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육교사는 유아의 돌봄 뿐만 

아니라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인성적 자질, 즉 성품

이나 태도 등을 표현하게 되는 표정언어가 중요하게 요구 

된다. Almy(1975)와 Seefeldt(1980)와 같은 학자들은 교사

의 자질로 사랑과 온정, 즐거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 개방성, 

포용력, 감정이입 및 수용능력 등을 주장(H. Kwon, 2013)

한 바 있는데, 사랑과 온정, 즐거움 등 교사의 감정 상태

와 마음가짐은 얼굴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보육교

사의 얼굴표정은 중요한 자질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이미지와 관련한 표정언어의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에게 귀여움, 여성스러움, 단정함, 웃는 

얼굴 등의 이미지가 요구되고 있음(H. Hwang, M. Kim, 

& B. Kim, 2012)을 볼 수 있다. 이중 귀여움과 웃는 얼굴

은 보육교사의 표정과 관련된 이미지로 보육교사에게 얼

굴표정은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 다른 연구

로는 TV드라마에 나타난 유아교사의 이미지(Lee, 2006)

에 관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TV드라마 속 

유아교사는 외형적 측면에서 전형적으로 여성스럽고 청

순한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하 다. 외형적 측면이라 함은 

옷차림, 머리모양, 자세, 얼굴표정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

될 것이다. 따라서 외형적 측면에서 유아교사가 여성스럽

고 청순한 이미지로 그려진 사례는 보육교사에게 무뚝뚝

하거나 냉담한 표정이 아닌 부드러운 표정, 미소 짓는 표

정, 따뜻한 표정, 밝은 표정 등이 요구되고 있음을 유추하

게 한다. 

보육교사의 민감한 보육행동과 관련한 표정언어의 연

구 사례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역할 중 보육교사의 민감

한 보육행동은 급속한 발달 속도와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인 유아에게 발달적 필요와 정서적 안정

을 포함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J. Oh, 2011)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보

육교사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발달에 지속적

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 볼 때, 비

언어적 요소 중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관계맺음에 있어 비

중이 큰 표정언어는 보육교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루

어야 할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S. Lee(2006)은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온정적이고 민감하게 반응 할수록 

유아들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참여적이며 명랑하고, 또

래관계에서도 안정된 관계를 보인다고 하 다. 교사의 온

정적이고 민감한 반응이라 함은 밝은 표정, 공감하는 표

정, 이해하는 표정 등 다양한 표정언어가 포함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육교사의 애

정적이고 민감한 반응의 표정언어는 유아와의 긍정적

인 상호작용과 사회성 형성에 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표정과 관련한 연구사례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표정을 다루고 있음을 살

펴볼 수 있다. 보육교사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J. An, 2012; B. Kim, H. 

Kim, 2013; S. No, 2012; Y. Kim, J. Park, & S. Ahn, 2012) 

보육교사는 부모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막

연함을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예측할 수 없음은 

겉과 속이 다른 표현으로 이중메시지를 파악해야 하는 어

려움을 의미(J. An, 2012) 한다.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이라 

함은 언어적인 메시지 말고도 표정이나 태도로 나타날 수

도 있으므로 표정언어의 표현 뿐 아니라 해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는 부

모의 냉담, 회피, 무관심과 미묘한 표정이나 눈빛 등 암묵

적인 태도에서 교사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 연구의 사례

를 볼 때(B. Kim, H. Kim, 2013) 보육 교사 뿐 아니라 부

모도 웃는 얼굴과 눈빛, 몸짓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 No(2012)은 교사

와 어머니들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교사의 전

달력과 의사소통 기술 부족을 들었는데 교사의 표정은 의

사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의사소

통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와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표정교육이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연구 차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목적적 표집법으로 연

구 참여자를 선정(Merriam, 2002)하고 연구 참여자를 대

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 다. 면접연구대상은 보육교

사 10명, 어린이집 원장 10명,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10명으로 선정하 다.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

는 방법으로는 보육교사의 경우 연구자와 친분이 있거나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사 중 자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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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ex Age Education Educare center type term of work religion

#1 woman 27 community college graduate national 4years 6months none

#2 woman 39 high school graduate private 2years 3months none

#3 woman 26 college graduate private 2years 6months none

#4 woman 29 community college graduate
private

(fewer than 20child) 
5years none

#5 woman 35 college graduate private 3years christian

#6 woman 46 high school graduate private 2years 7months christian

#7 woman 29 high school graduate
private

(fewer than 20child) 

1year 

3months
none

#8 woman 40 high school graduate private 2years 6months catholic

#9 woman 26 community college graduate national
2years

7months
none

#10 woman 55 high school graduate private 7years christian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Educare teacher)

의지를 지니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선정하 고, 어린이

집 원장은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4명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대상자가 다음 대상자를 추천하여 연구자에게 소개해

주는 스노우볼링(snowballing)형식으로 선정하 다. 부모

는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을 받아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이는 부모로 10명을 모집하 다. 

면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에 대한 문제나 관심 

등에 관한 대화를 시작으로 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

기 속에서 접근하고자 노력하 다. 본 연구를 위해 면접 

대상자에게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연구목적,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심층 면접을 

진행하 다. 자료 수집은 2013년 9월 30일 ~10월 1일, 10

월 4일~ 10월 8일, 10월 11일~10월 12일까지 개별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시간

과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장소는 주로 어린이집이나 식

당, 커피숍 등이었다. 사례별로 면접 횟수는 1회 으며 각

각 20분~ 40분 정도의 면접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면접 내용과 분위기, 참여자들의 태도 등을 

잘 파악하기 위해 면접 전 상황 노트를 작성하 으며 면

접 시 질의응답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취하 다. 연구자가 면접을 하는 동안 보조 

연구자는 현장 노트를 기록하여 중요한 내용이나 면접 시

의 상황, 감정, 느낌 등을 기술하 다. 면접 후 전사나 분

석 과정 중 불분명하거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

을 경우 전화나 문자, e-mail 등의 추가 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을 전달하 다. 이후 분석과정에서 의문사항과 추

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 12월 2일~12월 3일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사례자에게 전화로 인터뷰하는 방법을 실

시하 다.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는 <Table 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20대~50대까지의 연령 분포를 보 고, 고졸~대

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설유형으로는 가정 2명, 

민간 6명, 국공립 2명이었다. 근무기간은 1년3개월~7년까

지로 다양한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원장의 자세한 배경변인은 <Table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대~50대까지의 연령 분포를 보

고, 전문대 졸~ 대학원 졸까지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근

무하는 어린이집의 유형으로는 가정 1명, 민간 5명, 국공립 

1명, 직장 3명 이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으

로는 2년~ 15년까지 다양한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는 <Table 3>와 같은 배경 변인

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의 나이는 20대 후반과 40대 초반

도 있었지만 주로 30대의 나이대 는데 이는 자녀를 어

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종학력은 고졸~대졸까지로 나타났고 어린이

집을 이용하고 있는 기간은 1년~4년 6개월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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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ex Age Education Educare center type term of use religion

#1 woman 33
community college 

graduate

private

(fewer than 20child) 
4years 6months buddhism

#2 woman 28 high school graduate private 1year 2months buddhism

#3 woman 36 college graduate private 2years catholic

#4 woman 40
community college 

graduate

private

(fewer than 20child) 
1year 4months christian

#5 woman 35 college graduate official 3years catholic

#6 woman 30
community college 

graduate
official 2years 7months buddhism

#7 woman 38 college graduate national 3years 6months none

#8 woman 36 college graduate national 2years 6months christian

#9 woman 37 high school graduate private 2years christian

#10 woman 35 high school graduate private 1year none

Table 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Parents of Educare Center)

Name Sex Age Education Educare center type term of work religion

#1 woman 32 college graduate official 11years none

#2 woman 43 over college graduate official 4years 3months none

#3 woman 48 college graduate
private

(fewer than 20child) 
8years christian

#4 woman 57 college graduate private 20years christian

#5 woman 42 community college graduate private 6years 8months buddhism

#6 woman 54 over college graduate official 23years catholic

#7 woman 53 college graduate private 15years none

#8 woman 40 over college graduate national 5years none

#9 woman 38 community college graduate private 2years christian

#10 woman 46 college graduate private 7years 4months none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irector of Educare Center)

3.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는 반 구조화된 면접

법을 사용하 다. 표정언어에 대한 교사, 원장, 학부모들

의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생각을 알아보고자 이루어졌다. 

사전에 작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은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

교사로서 자신의 표정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보육교사

에게 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보육교사의 표정이 

보육현장에서 원장, 학부모들과의 관계에 어떤 향을 미

치는지 등이었으며, 원장의 경우 보육교사의 표정이 보육

교사의 자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지, 보육교

사의 표정에 따라 원장의 태도나 반응이 달라지는지, 보

육교사의 표정은 어린이집 교직원들과의 관계나 학부모

와의 관계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등이었다. 학부

모의 경우는 보육교사의 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보육교사의 표정에 따라 부모님의 느낌이나 태도 등이 달

라지는지, 보육교사의 표정은 학부모와의 관계에 향을 

미치는지 등이었다. 사전 질문 목록을 중심으로 면접이 

이루어졌으나 연구 참여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끌어

내어 그들의 경험과 인식이 충분히 표줄될 수 있도록 면

접과정에서 순서와 내용은 융통성 있게 변경하여 진행하

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과정

에 대한 정보를 안내함과 동시에 연구 자료는 연구 이외

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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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익명처리 및 면담 내용에 대한 비 보장을 안내하

다. 또한 연구가 종결되면 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안전

하게 삭제할 것을 공지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심

층 면접을 시작하 다. 

 

4. 자료분석

심층면접은 주제의 개념을 새롭게 하고 확장하며 풍부

하게 하는 특징(M. Son, 2004)을 가지고 있어 연구 참여자들

의 인식과 경험, 정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1) 전사 및 메모

질적 연구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전사와 메모작업을 

실시하 다. 이 단계는 수집된 자료들을 컴퓨터 파일에 

깨끗하게 정리하여 기록하고 저장하는 작업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분석 단계에 속한다(Y. Kim, 2006). 현장에서 녹

음된 자료는 전사한 뒤 한글 파일로 폴더를 생성하여 저

장하 다. 저장된 자료 안에는 현장의 상황이나 느낌, 연

구자가 면접 시 중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이나 평가 등을 

포함하여 첨부하 다. 

 

2) 코딩

질적 연구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전사된 자료의 내용 

속에서 주제를 찾는 작업을 실시하 다. 코딩은 수집되고 

전사된 자료들을 계속 읽으면서 자료 속에 내재된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텍스트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의도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개념화시키는 작업이

다(Y. Kim, 2006). 초기 코딩 작업으로 전사된 자료를 반

복적으로 읽어가며 의미 있는 부분이나 내용에 세그멘팅

(Segmenting)작업을 반복하 고, 연구문제의 목표에 따

라 연구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필요하지 않은 자료들을 구

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하 다. 초기 코딩 작업을 거친 

후에는 심층코딩 단계로 들어갔는데 초기 코딩 시 계속적

으로 나타난 중심 주제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포괄적 코딩

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 내용과 의미를 범주화 하 다. 

3) 주제 선정

질적 연구 분석의 세 번째 단계로 범주화된 자료를 토

대로 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실시하 다. 주제는 범주 

또는 개념이라고 지칭하는데 Creswell(2005)은 데이터베

이스에 수집된 모든 자료들 중에서 그 자료들이 나타내려

고 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연결되거

나 응축되는 유사한 코드들의 모임이라고 정의 내린다(Y. 

Kim, 2006). 주제별 약호화의 단계를 거친 일련의 코드들

이 어떤 특징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공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를 분석하여 추론하는 과정을 반복

하 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들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

명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 고, 코드들이 객관화된 주제

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앞

서 언급한의 세 단계의 분석 절차를 거쳐 보육교사, 원장, 

부모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롭게 범주화시킬 

수 있었다. 

5. 연구결과

1) 보육교사

(1) 밝은 표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보육교사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표정에 대하여 면접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본 면접 대상자들 대부분은 보육교사에게 

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 #2, #3, #4, 

#7, #8, #9, #10). 특히, 부모님이나 원장님 앞에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부모와

의 의사소통으로 부담감과 불편함, 위축감을 느끼고 원장

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불편함을 느낀다(S. Lee, S. Lee, 

2009; A. Choi, 2005; B. Lee, 2011)는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와 원장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음으로 자연

스럽게 밝은 표정이 나오기 어려우며, 그러한 마음 상태

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더욱 표정관리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저는 무조건 부모님이나 원장님 앞에서 표정을 밝

게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보육교사는 표정이 밝

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도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 지치고 하는 부분이 많은

데...그럴 때는 표정이 힘들어지기도 하겠지요. 그래

도 요즘 CCTV도 있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표정에 더 신경 쓰게 되네요. 표정은 

중요한것 같아요(#1).

어른처럼 인지능력이 발달되지 못한 유아들도 교사

의 표정을 읽을 만큼 민감하다는 것을 알기에 보육교사의 

표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M. 

Oh, W. Shin, 2010)에서 보육교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보육교사

들의 실제적인 역할 수행이 유아의 발달과 복지에 중요

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난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고 보여 진다.

저는 차량운행을 할 때나 등하원 할 때 부모님을 

만나게 되니까 표정을 밝게 하는 편이예요.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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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밝은 표정으로 맞아야 부모님들이 마음을 

놓으실 테니까... 아이들도 어린것 같아도 교사의 표

정을 금방 읽어내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중요하고...

교사의 표정을 보고,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 구나...생각하실 것 같아 표정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구요. 제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남 앞

에서 웃고 밝게 지내는 것을 어려워했었거든요...그

런데 보육교사에게는 표정이 중요하니까 노력하고 

있어요(#9).

전 표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억지로 꾸미는 표정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

을 보여 주는게 더 좋지 않나.... 저도 표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와 오래도록 지내본 사람들은 

저를 좋아해 주더라구요. 표정이 좋은 편은 아니지

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표정이 그

렇게 중요할까...싶은 생각이 드네요(#5).

면접에 임한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표정의 중요성에 공

감하고 있었으나, 억지로 꾸미는 표정에 치중하기보다 내

면의 진실된 모습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사도 있었다. 

한편, 표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보육교사들의 대화내용

에는 ‘무조건’, ‘억지로’, ‘부모님을 만나게 되니까’, 

‘CCTV’, ‘기대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교사의 표정을 읽

으니까’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보육교사

가 표정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솔직하게 연출하기보

다, 직업상 강제적으로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밝은 표정을 연출

해야 하는데 대한 감정 노동의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생

각된다. 보육교사의 감정 노동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서는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인 부모와 원장의 지지와 협

조, 신뢰가 중요(S. Lee, S. Lee, 2009; A. Choi, 2005; B. 

Lee, 2011)하다고 보여 지며 보육교사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창의적 인성, 심리적 안녕감 등은 보육교사의 직무

만족과 스트레스, 보육의 질에 향을 미쳤으므로(Y. Lee, 

2011; E. Son, 2012; L. Kim, Y. Hong 외 2013; H. Kim, 

2011) 보육교사의 개인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표정의 중요성에 공감하나 실천이 힘든 보육교사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알아본 결과 본 면접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표정

을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정이 

매우 좋다(#1, #10). 표정이 좋은 편이다(#2, #3, #4, #8, 

#9), 보통이다(#7), 표정이 좋지 않은 편이다(#5, #6).

저는 표정에 무척 신경을 쓰는 편이예요. 아무래

도 보육교사다 보니 부모님을 접해야 되고 아이들 

앞에서도 늘 웃어야 해서 저는 표정을 밝게 하려고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억지로라도 웃으려

고 해요.(#1)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표정관리를 해야 하는 직업

임을 알고 스스로 표정언어 표현에 적극적으로 신경

을 쓰는 사례도 있었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표정

에 신경을 쓰고 있는 교사도 있었다.

제가 처음 보육교사 할 땐데요, 원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표정이 무뚝뚝해 보인다고 화난사

람 같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예전부터 표정

이 무뚝뚝하다는 소리는 가끔 들었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난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표정

을 밝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긴 하지만 

원장님께 직접 듣고 보니 저의 표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그 다음부터는 저의 표정

에 대해 더 신경 쓰고 밝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예

요.(#2)

그러나 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격

적 특성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낙관적 사고를 하고 분노조절에 능숙

하고, 환경에 대한 통제를 잘 할수록 직무스트레스를 적

게 받는다는 선행연구(L. KIm, Y. Hong, 2013)에서처럼 

보육교사의 심리적인 표현과 조절, 통제에 대한 교육프로

그램이 마련되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춘다면 

자연스럽고 밝은 표정 연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 친구 중에 표정이 매우 밝고 상냥한 친구가 있

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함께 보육실습 할 때도 저보

다 칭찬을 많이 받고 관계를 좋게 지내게 되더라구

요. 저는 그렇지 못했는데... 수업이나 과제 하는 거

는 저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보육실습을 더 재미있게 잘 해내는 것을 보고 참 부

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에 취

직을 해서도 원장님이나 부모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표정을 밝게 하는게 중요하다

고 생각은 하면서도 표정관리 하는 것은 실천이 잘 

안되네요. 저의 내성적인 성격과 표현력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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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 같아요. 웃음(#7) 

표정은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유아, 부모, 

원장을 비롯한 동료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

스(S. Lee, S. Lee, 2009; E. Kim, S. Yu 2012)와 유아관

련 업무, 사무관련 업무, 부모와 관련한 업무 등 과도한 

보육업무(M. Kang, H. Hwang, 2008)로 인한 소진으로 

인해 미소가 없어지고, 표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어

렵다는 사례도 있었다.

보육교사에게 표정은 중요하지요...그런데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웃고만 있어요? 일도 너무 많고, 정

말 보기만 해도 표정이 굳어지는 엄마들도 있구요, 

웃어주기 힘들만큼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육교사의 표정을 강요하기 전에 부모교육과 아이

들 생활습관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6)

보육교사들은 표정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

의 표정 수준도 높게 인정하는 편이었으나 ‘부모님을 접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신경을 많이 쓰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노력하는 편’, ‘우리도 사람인데’... 등의 대

화내용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

스러운 표정이 아닌 타인에게 보여주고 평가 받기위해 표

정관리를 하고 있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살펴볼 때 보육교사는 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에게 밝은 표정을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역할을 분담해 줄 수 있는 인력

의 지원이나 전문성 신장 등(M. Kang, H. Hwang, 2008) 

보육교사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가 웃을 수 있는 환경에

는 보육교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의 개선 등 법적, 제도적, 

사회 문화적 여러 환경이 포함될 것이며, 부모와 보육시

설 종사자, 유아들까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인적 

환경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기만 해도 표정이 

굳어지는 엄마’, ‘웃기 힘들만큼 말을 안 듣는 아이들’... 

때문에 표정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교사의 사례를 통해, 

보육교사의 자질, 긍정적 마인드 교육, 보육교사의 가치

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동기부여 교육 등 자신의 직

업에 대한 마음가짐과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교육이 

우선된 후 표정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얼굴표정은 자신의 감정 상태와 타인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므로, 표정관리에 대한 행

위교육에 앞서 마인드교육(Y. Lee, 2011; E. Son, 2012; L. 

Kim, Y. Hong 2013; H. Kim, 2011)이 우선이 되어야 함

이 당연하며, 그렇게 될 때 교육의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

각된다.

 

(3) 주위 환경에 향을 받는 보육교사의 표정

보육교사들의 표정이 원장, 학부모들과의 문제에 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면접 결과, 보육교사는 표정

이 원장, 학부모와의 관계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1, #2, #3, #4, #8, #9, #10). 보육교사의 표

정은 원장, 학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 업무 수행을 원

활히 하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저는 표정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인데, 표정

이 밝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보다 더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도 저를 

표정이 무척 밝아서 맘에 들어 뽑으셨다고 하시더라

구요. 표정은 사회 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요. 원장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일도 더 재미있고...

웃음(#10).

가끔씩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생기거든요...아이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금방 피가 나고 멍들고 

그래요...그러면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하고, 부모님

께도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원장님

이나 부모님의 표정을 살피는 것 같아요. 저도 표정

을 더 친절하게 하면서 얘기하게 되고요. 표정이 부

드러워야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

각하는데...(# 2)

한편, 표정이 좋지 않으면 원장이나 학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인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인식하기도 

하 다. 보육교사의 얼굴표정은 학부모와 원장의 향을 

받고 있었다. 이는 보육교사에게 부모가 해야 할 일조차 

요구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 교사의 직

무효능감과 반응에 부정적 향을 미치며, 원장의 지원이 

적을수록 직무소진을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K. Lim, 

2010; Y. Lee, H. Min, 2011; S. Park, S. Moon, & M. Lee, 

2006)에서 알 수 있듯이, 비협조적인 부모의 태도와 업무

지원에 소극적인 원장은 보육교사의 표정에 부정적 향

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희 반에 OO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 엄마

는 거의 웃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줘도 반응이 

없고...그러니까 저도 그 엄마를 보면 잘 안웃게 되고 

아이에 대한 얘기도 안하게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더 걱정이 되더라구요. 다른 어머니



9보육교사의 표정언어에 한 사례연구

- 115 -

들께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괜히 부담이 되고

요. 인간관계에서 표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같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요?(#3)

저는 보육교사의 표정보다 원장님의 표정이 중요

한 것 같아요. 전에 있었던 원의 원장님은 표정이 정

말 안 좋았어요.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잘 웃다가도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얼굴에 확 표시 나고...그래서 

교사들끼리 원장님 눈치를 봤다니까요? 원장님 표정

이 어두운데 우리끼리 웃기도 그렇고...원장님 표정 

때문에 어린이집 분위기 전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어린이집이 2층이었는데 교사들끼리 원장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조심하라고 서로 전해주고 그랬어

요. 그러니 눈치 보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나

빴던 기억이 나네요(#8). 

보육교사의 표정은 당연히 중요하죠. 생각하는 것

만큼 잘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원장님의 표정

이 밝고 모범적이면 교사들이 따라하게 되더라구요. 

교사들끼리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 앞에서는 천사 같

은 표정을 짓다가도 어린이집에서 애들하고 교사들

한테는 쌀쌀맞게 대하는 원장들은 너무 가식적으로 

보여 싫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사들한테 밝은 

표정하라는 건 말이 안돼죠 (#5).

부모와의 관계에서 표정관리가 어렵다는 사례는 보육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

모요인이라고 한 연구사례(E. Kim, 2012)와 같은 결과라

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

진예방을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을 통한 신뢰 회복이 필요

하다(J. Ko, 2012)는 주장에서처럼 보육교사의 밝은 표정

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를 대하는 부모의 표

정에 대한 반성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육교사의 표정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 진

실한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원장, 부

모와의 관계에서 표정은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저는 표정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보육교사는 아무

래도 사랑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

들을 대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처음에 표정이 쌀쌀맞게 보여서 그

런지 친해지기 어려웠던 동료들도 이제 좀 지나니 

저랑 친해지고 크게 오해를 하지 않는것 같아요. 처

음에 어떤 엄마는 제가 너무 말이 없고 잘 웃지 않아 

어려웠었는데, 1년쯤 지켜보시더니 겉으로 웃기만 

한 교사보다 훨씬 좋다고 그러시던데요? 진실한 마

음이 있으면 문제도 잘 안생기는 것 같은데...(#6).

연구결과 보육교사들은 표정은 대인관계를 원활하게도 

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

하고 있었는데, 보육교사 자신의 표정 뿐 아니라 원장이

나 부모 등의 표정도 중요함을 이야기 하 다. 이는 ‘그 

엄마를 보면 잘 안 웃게 되고’, ‘얘기도 안하게 되고’, ‘우

리끼리 웃기도 그렇고’, ‘눈치 보느라’, ‘따라하게 되고’...

등의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타인의 표정에 향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원장의 얼굴 표정은 교사

에게 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린이집 전체 분위기에 

향을 주며, 결국 업무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원장의 태도와 행동이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이직의도, 역할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S. Jeon, H. Choi, 2013; Y. Kim, J. Shin, 2012; S. Lee, 

J. Lee, 2011)와 일치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표정에 앞서 

원장의 표정이 중요하고 교육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대인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표정이 크게 중요하

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오래도록 지내본 

사람들은’, ‘1년 정도 지켜보시더니’...등의 설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표정 언어로 인해 생기는 오해와 문제를 내

면적인 마음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

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업무처리가 요구되

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짧고 가벼운 만남이 많아지고 있

는 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짧은 순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정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2) 원장

(1) 표정 좋은 교사를 선호하는 원장

표정관리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

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본 면접 대상자인 어린이집 원장

들은 대부분 보육교사의 표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었다(#1, #2, #3, #4, #5, #6, #7, #9, #10).

보육교사가 좋은 표정을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린이집을 운 하다 보니 그게 젤 중요해. 

가르치는 스킬보다 인성! 예절! 이런게 훨씬 더 중요

하다니까요?(# 4) 

아이들 가르치는 게 서툴러도 그건 일이년 근무하

다보면 금새 늘거든요, 그러나 인성적인 면이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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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같은 건 절대로 변하지 안더라구요. 교사에겐 인

격적인 부분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전 

교사를 채용할 때 학벌이나 실력보다 표정이 밝은지, 

상냥한지, 예의 바른지 이런 거에 더 치중해요(# 2).

원장들끼리 만나면, 활짝 웃는 착한 교사 어디 없

냐고 그런 얘기해요. 교사의 평소 행실이나 태도가 

중요하다고 너도 나도 이야기 하는데, (한숨) 요즘 

그런 교어디있나? 갈수록 자기만 알고, 원장이 조금 

얘기하면 금방 그만둔다고 하니 이건 뭐 원장이 교

사눈치를 봐야하고...참나~ 대학에서는 교사자격증 

주는 것만 신경 쓸게 아니고 교사로서의 자질과 동

기부여를 꼭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지식보다 인성

적인 부분을 잘 지도해서 현장으로 내보내셔야 교사

도 좋고 우리도 좋고. (#9).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의 표정은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하며, 실제 현장에서 밝은 표정을 지을 것을 요구

하고 있었고, 표정이 밝은 보육교사를 채용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저는 원감이나 주임교사를 뽑을 때는 꼭 표정을 

보고 뽑아요. 아무래도 원감이나 주임교사는 다른 

교사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부모님들과 면담할 

일도 많으니까요. 신입교사들은 선배교사들의 행동

이나 표정을 보고 배우게 되는데, 표정이 어두운 사

람을 세워 놓다보면 다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따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린이집 교사들의 표정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어린이집 망

치는 거죠. 교사들의 표정은 어린이집의 얼굴이기도 

하니까요(#1).

그런가 하면 교사의 표정이 밝은 것은 마음이 기본이 

될 때 좋은 것이지 겉과 속이 다르면 오히려 경계하게 됨

을 말하기도 하 다. 면접 대상자 중 한 명은 보육교사의 

표정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 표정이 너무 밝은 사람도 

거부감이 든다는 사례도 있었다.

저는 표정이 너무 밝고 상냥한 교사를 뽑았다가 

아닌 사람이 있어서, 표정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음도 진실 되고 표정도 밝으면 좋

겠지만...저는 표정이 너무 밝고 친절해 보이는 사람

도 가식적으로 보여 좀 경계하게 되더라구요. 한 번 

겪어서 그런가...(# 8) 

위의 사례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의 표정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표정관리는 보육교사

의 기본적인 자질이므로 자격증을 부여할 때 인성적인 부

분을 반드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 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이라고 한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마음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기보다 반드

시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표정은 진실된 마음이 바탕이 될 때 

그 가치가 더 할 수 있으므로, 리더로서 보육교사가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고 원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S.Jeon, H. Choi, 

2013; Y. Kim, J. Shin, 2012)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활

짝 웃는 착한 교사’ 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얼굴 표

정은 그 사람의 성격과 인성을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채

널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

구요’ 라는 인터뷰 내용은 표정언어는 오랜 기간 습관화

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형성된 것으로 쉽게 변하

지 않으며, 단기간의 교육이 아닌 오랜 기간 습관화 교육

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따라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안 좋아 질 수 있고’, ‘어린이집의 얼굴’의 내

용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얼굴 표정은 같은 조직원에게 

향을 미치며 조직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개인의 얼굴 표정의 

변화로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표정언어 교육은 

조직 내에서 단합된 마음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함께 진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교사의 표정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원장

보육교사의 표정에 따라 원장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의

견이었는데, 보육교사의 표정이 밝으면 원장들은 신뢰감

이 생기고, 어린이집 분위기가 좋아지고 학부모의 만족도

가 좋아져 함께 일하기가 수월해서 원장도 그런 교사에게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 친절한 자세로 대하게 반

응이었다(#1, #2, #3, #4, #5, #6, #7, #9, #10).

아무래도 관리자이다 보니 교사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게 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 하게 되는데 표정

이 안 좋으면 일을 시키기가 불편해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더 기분 나빠진다고나 할까?(#1)

한두 명 표정이 어두우면 다른 교사들까지 표정이 

어두워진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특히, 신입교사들은 어린이집 

분위기를 금방 배우고 따라 해요. 표정이 어두운 교사

에게 저도 모르게 같이 무뚝뚝해지는 것 같아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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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애들만 관리 하는게 보육이 아니라니까요? 

애들보다 부모가 중요해, 부모가...원장들 중에는 애

들은 이쁜데 부모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

람도 많아요. 요즘처럼 아동학대니 뭐니 해서 자꾸 

어린이집이 주목을 받는데, 보육교사가 표정이 안 

좋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 아니예요...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이긴 하지만, 아이

들만큼 신경 써야 하는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상냥하게 대하는 교사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교사가 참 이쁘더라구요(#4).

보육교사는 표정이 정말 중요해요.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은 유아가 향을 받는 건 물론이고, 부모

님들께 많은 향을 미치거든요. 등하원할 때나 부

모 면담 같은 걸 할 때도 표정을 밝게 해야 부모님들

이 더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기도 좋고요...실제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표정이 밝은 교사가 일도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무뚝뚝한 교사는 저도 싫은데 부모

는 어떻겠어요? (#7).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표정이 좋은 교사가 다 

잘해. 이것저것...아이들한테 잘하고 부모들한테 좋

은 소리듣고, 그러니 표정이 밝은 교사에게 원장이 

뭘 나무랄게 없어. 저는 표정이 밝은 교사에게 믿음

이 가고 좋아요(#10). 

‘금방 배우고 따라하고’, ‘부모님이 더 좋아하고’, ‘이야

기 나누기도 좋고’, ‘믿음이 가고’, ‘일을 시키기가 불편하

고’ 등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장들은 보육교사의 표

정은 동료 교사들 뿐 아니라 부모, 원장에게 향을 미친

다고 하 다. 표정이 좋지 않을 경우 일을 시키기 불편하

다는 원장과의 전화 인터뷰 결과, 일을 안 시키다 보니 협

력할 일이 없고, 그것이 관계의 단절에 향을 미치게 되

고, 직무 만족이 떨어져 결국에는 원을 사직하는 원인(S. 

Jeon, H. Choi, 20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표정언어는 대인관계에서의 협력과 관계 증진, 직무 만족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보육교사의 표정과 보육의 질의 관련성에 공감하는 

원장

보육교사의 표정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향에 대

해 면접자들과 이야기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

사의 표정이 보육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친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3, #5, #6, #9).

학부모들은 보육교사는 표정이 밝을 것이라는 기

대감이 있어요. 입학할 때 담임교사를 소개해주면 

교사의 표정을 먼저 보게 되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

면 당연히 부모들이 첫인상부터 좋게 생각하지 않게 

되지요. 표정이 좋지 않은 교사도 오래 지내다보면 

만족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표정이 안 좋아서 

처음부터 담임교사를 마음에 안들게 생각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더 크게 확대되는 것 같아

요. 표정이 밝고 상냥한 교사에겐 그냥 넘어갈 수 있

는 문제도 표정이 어두운 교사에겐 문제가 되는 일

이 살다보면 있거든요(#3).

요즘 부모님들은 예전처럼 교사를 대접하지 않아

요. 자신이 할 말 다하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다

구요. 교사와 트러블이 생기거나 어린이집에 컴플레

인을 제시할 때도 많거든요. 이럴 때 교사가 무뚝뚝

하거나 쌀쌀맞은 표정으로 대하면 문제가 더 커지기

도 하고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전 항

상 교사는 밝은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하라고 이야기

해요(#5).

한번은 애가 바깥 놀이하다가 애기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어린이집에 찾아와서는 

교사가 애를 잘 못봐서 그렇다고 항의한 적이 있어

요. 그런데 평소에 교사가 너무 불친절하게 대하고, 

뭘 얘기하려고 해도 사무적으로 무뚝뚝하게 대해서 

기분 나빴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구요. 이런 것처럼 

교사의 표정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크게 만들

어요(#6).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할 일이 있는데, 

표정이 상냥한 교사는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부모

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안심이 되는데 표정이 

무뚝뚝하고 부모응대를 잘 못하는 교사는 제가 나선

다니까요? 괜히 문제 생길까봐?(#9)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좋

은 표정을 짓는 것이 관계를 좋게 할 뿐 아니라 문제를 

감소시킨다고 하 다. ‘마음에 안들게 생각’, ‘문제가 크게 

확대’,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괜히 문제가 생길까봐’...등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정적 상황에서의 보육교사의 표

정은 부모와의 문제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

다. 따라서 보육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를 위해서는 보육



12 한국가정 리학회지 : 제 32권 5호 2014

- 118 -

교사의 역할이 중요(Y. Jeong, K. Park, 2012; K. Kwon, 

2012)하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보육교사의 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학부모

(1) 교사의 표정에 마음이 놓이는 부모

보육교사의 표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들

과 면접을 실시한 결과 본 면접 대상자인 학부모들은 모

두 보육교사의 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 #2, #3, #4, #5, #6, #7, #8, #9, #10).

우리 아이를 맡아주실 선생님인데...당연히 웃는 

표정으로 대해주시면 좋죠. 표정이 무뚝뚝하면 마음

이 더 안 놓이고요...(#1)

저는 상냥하고 밝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친절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행복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

요. 늘 웃는 교사를 보면 저도 더 애정이 가더라구요. 

근데 그게 부모와 아이를 대하는 기본이 아닌가 싶

어요. 교사 라면요(#3).

저희 아이 예전 어린이집 선생님은 표정이 안 좋

았었는데, 그렇다고 수첩에 글을 성의 있게 써주는 

것도 아니고...너무 성의도 없어 보이고 싫던데... 애

를 보내고 있으니 말은 못하고 참았지만 저는 별로

어요(#8).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밝은 표정에 기분이 좋고 아이

들을 맡기는 엄마로서 마음이 놓인다고 하 다. 그러나 

불만을 가지고는 있지만 표현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 하

다. 학부모의 대화 내용 중 ‘당연히’, ‘기본이 아닌가’, 

‘성의도 없어 보이고’ 등의 표현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는 원장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보육교사의 밝

은 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

이집을 선택할 때의 고려요인과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에서 교사요인이 크다는 선행연구(K. Kwon, 20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들의 보육교사에 대한 기대와 요

구가 크다고 보여 진다.

(2) 보육교사 표정에 향을 받는 부모

보육교사의 표정에 따라 부모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

하게 되는지에 대해 면담을 나누어본 결과 보육교사의 표

정에 따라 부모님의 마음과 행동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 #2, #3, #4, #5, #6, #7, #8, #9, #10).

저는 아이가 둘인데...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은 

너무 무뚝뚝하고 표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무척 불편했었어요.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래도록 적응을 잘 못해서 많이 울고 힘들어했었는

데, 물론 우리 아이의 성격 탓도 있지만 혹시, 선생님

이 너무 무섭고 무뚝뚝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내색은 못하고 선생님께 아이 문제를 상담하

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너무 상냥하고 늘 웃고 그러니까 저도 아

이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정말 좋더라구

요. 그러다보니 그 보육교사랑 더 친해졌어요. 보육

교사에게 밝은 표정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둘째 아이 담임교사 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2).

저희 아이 담임은 2년간 같은 분이시거든요...그런

데 표정이 밝고 상냥하신 분은 아니어서 처음엔 좀 

엄마들끼리 말이 많았어요. 선생님 표정이 화난것 

같아 말을 못 걸겠다는 엄마들도 있었구요...그런데 

오래 지내다보니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고...참 

좋은 분 이시더라구요. 엄마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자주 웃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하

고 아이들에게 친절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알기까지 처음엔 엄마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

았답니다. 이런걸 보면 보육교사들에게 표정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5).

저는 등원할 때나 하원할 때 선생님의 표정을 보

게 되요. 가끔씩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면, 아이를 보

내면서도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아이와 저를 소홀하

게 생각하나? 싶기도 하고요... 밝은 표정으로 맞아

주는 교사는 정말 좋지요. 보육교사의 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9). 

부모들은 보육교사의 밝고 상냥한 표정을 기대하고 있

었고, 표정이 밝을 때 만족도가 높으며, 부모의 태도도 달

라진다고 하 다. 아이 문제에 관해 더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하 다. 보육교사의 표정으로 자신의 아이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하 다. 보육교사의 

표정에 따라 부모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되어 부모와의 관

계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행동과 역할수행, 태도 등에 따라 학부모 충성도와 만족

도 등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 Kwon, 2012; Y. 

Jeong, K. Park, 2012; S. Kim, 2010)와 유사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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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의 표정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

보육교사의 표정에 따라 부모가 향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모들은 실제로 문제가 생겼다는 사례와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지만 그냥 참고 있는 다는 의견이 있었다.

큰애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냈을 땐데요...그 보육

교사가 뭔가 말을 시키면 항상 차가운 표정으로 얘

기하는 거예요. 말도 엄청 사무적으로 하고...그래서 

늘 불만이었는데 얘기는 못했죠. 어느 날 우리아이

가 놀다가 다른 아이를 어서 그 아이 얼굴이 까졌

다고 얘기 해주는데, 뭘 따지듯이 기분 나쁜 표정으

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국 그게 그렇게 정

색하며 얘기할 일이냐고 말했어요. 결국 그 어린이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보육교사를 보고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보내니까...표정이 나쁜 교사는 쫌 그렇

죠(#7).

보육교사의 표정이 무섭다는 걸 부모들이 느끼기

도 하지만, 애들이 집에서 얘기하기도 해요. 선생님

이 그렇게 하면 화낸다거나 선생님이 무섭다거나 얘

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속상해요. 다른 어린

이집으로 옮기고 싶지만 담임교사를 제 맘대로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보육교사의 표정은 아이들에

게도 향을 미치고, 부모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

인 것 같아요(#4).

어린이집에 등하원할 때 저는 꼭 보육교사의 표정

을 보게되요. 표정이 안 좋으면 어디가 아픈가? 일이 

힘든가?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안 좋은 향을 미칠 것 같아서 속상해요. 밝은 표정

으로 대해주면 정말 고맙죠.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있는 편

이죠. 저는 표정이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10).

학부모들과 보육교사의 표정이 대인관계 문제에 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면접한 결과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표정이 대인관계 문제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보육교사의 안 좋은 표정은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

켜 어린이집을 옮길 만큼의 결정적인 행동을 하게도 했

고, 행동이나 태도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부정적인 관계

가 되는 것임에는 동의하는 반응이었다. 추가 전화인터뷰 

결과, 어린이집은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먼 곳으로 보낼 수도 없

는 실정이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교사의 질이 좋

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유아에게 다른 환경으로의 

적응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이유 때문에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옮기지 못한다고 하 다. 따라서 어

린이집을 옮기지 못할 상황에서 교사에게 표정언어를 비

롯한 불만 사항을 일일이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하 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부정적 표정은 유아 및 부모와의 관

계에 악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어, 보육교사의 밝은 

표정 연출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이었다. 이는 보육교

사의 역할 수행에 따라 부모가 향을 받으며(Y. Jeong, 

K. Park, 2012; J. Lee, S. Lee, 2006), 유아의 발달 수준

이 좌우(G. Pyo, 2002)된다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와 유아와의 문제를 줄이고 질 좋은 보육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표정은 절대적인 요소

라고 보여 진다. 

5. 논의  결론

개인의 의사표현 수단이자 대인관계의 필수 요소인 표

정은 유아기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통해 학습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급변화 과정 속에서 맞벌이 가정이 

크게 증가 하 고 과거와 같이 가정 내 어머니가 자녀 교

육에 중심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

거 어머니에게 요구되었던 아동 양육 역할의 많은 부분이 

현재는 보육교사에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보육교사의 직업적 특성상 표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선

행 연구의 이론적 기초 위에 보육교사의 표정이 유아에

게 올바른 모방의 대상이 되고 보육교사 자신의 이미지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수단이 되며, 나아가 보육의 질 향

상에 이바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육교사의 표정에 관

한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 다. 

심층 면접을 통해 도출해 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들은 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인

지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웃을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여 감정노동의 스트

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 Lee, E. Park(2008)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은 긍정적인 정서 행위를 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조직하고 활용하여 정서적 행위를 연습하

고 실제에서도 이를 나타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보육교사

의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M. Jeong, 2014) 교사의 표면적 정서노동이 높을수록 직

무소진이 증가(Y. Lee, H. Min, 2011)하며 경력몰입에 

향을 미친다(Y. Kim, 2012)는 연구 사례들을 고려해 본다

면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J. Lee, E. Park, 200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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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으로 교사들의 성격적 특성을 개발, 지원해주는 노력과 

보육교사의 직무환경 개선,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

는데, 보육교사의 얼굴표정은 긍정적인 신념에서 비롯

되는 내면적 행위와 자연적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교

사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신념과 자부심 향상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육교사의 직무환경에 대

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육교사들

은 자신의 표정 뿐 아니라 원장이나 부모 등의 표정도 중

요함을 이야기 하 는데, 이는 원장, 동료교사, 학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감소하며 정서적 고

갈 정도가 낮아진다(Y. Lee, H. Min, 2011; .M. Yoo, N. 

Shin, 2013)는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업무 스트

레스를 경험하는 보육교사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얼

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밝고 

부드러운 얼굴표정을 위해서는 원장, 학부모의 지지와 노

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원장들은 보육교사의 표정이 원장과 부모들에게 

신뢰감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

을 나타나게 하므로 보육교사의 표정은 보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것이 곧 유아와 학부모에게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원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육교사의 표정은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

한 자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육교사에게만 일방적으

로 요구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은 원장이 교사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심을 

보이며 교사의 요구를 잘 감지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때 그들의 책무성을 더 높게 인식하 고(K. Kwon, 2012) 

보육교사의 인간관계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

쳤는데, 인간관계 요인 중 원장과의 관계가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B. Lee, 2011)되었으며, 원장의 사

회적 지지는 다른 사회적 지지보다 교사효능감에 더 큰 

향력을 미치는 것(Y. Kim, S. Park, J. Lim, S. Ahn, 

2011)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밝고 긍

정적인 표정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장들이 

교사들의 감성과 사고를 잘 이해하면서 교육실행과정에

서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하며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부모들은 보육교사의 밝고 상냥한 표정을 기대하

고 있었고, 표정이 밝을 때 만족도가 높으며, 부모의 태도

도 달라진다고 하 는데 보육교사의 표정은 아이와 부모

에 대한 마음을 짐작하게 하므로 아이문제에 관한 상담과 

부모와의 관계에 향을 미치며, 나아가 어린이집 선택에

도 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 다. 이는 부모와 교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도 공헌하며, 

부모의 교육기관 만족 여부에 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선택의 기준으로도 작용한다는 연구결과

(S. Na, H. Lee, 2012)와도 일치하는데, 이렇듯 부모가 보

육교사의 표정에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선행연구(J. An, 

2012; S. Na, H. Lee, 2012; B. Kim, H. Kim, 2013)에서는 

보육교사들도 부모들의 무시하는 태도나 냉담, 무리한 요

구 등으로 의사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이 경험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은 교사가 걸어오는 말에 반응 없는 부모의 태도

(.B. Kim, H. Kim, 2013)와 교사에 대한 불신, 냉담, 회피,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미묘한 표정이나 눈빛 등의 암묵적

인 태도와 겉과 속이 다른 표현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이중적 메시지 파악에의 어려움(J. An, 2012)에 기인하

다.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은 비단 부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적 인식에 원인이 있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을 인정해 주고 사회의 한 구

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처

우 등 정책적,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정비와 다양한 현장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 Na, H. Lee, 2012). 또

한 교사-부모는 웃는 얼굴과 눈빛, 몸짓 등 다양한 의사소

통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교사는 예측할 수 

없음을 삶에 있어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부모의 마음을 

읽으려는 섬세한 마음을 가지며 서로의 다름을 새로움을 

발현시킬 가능성으로 여기는 태도(B. Kim, H. Kim, 2013)

와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S. No(2012)의 연구에

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교사 요인으로 교사

의 전달력과 의사소통 기술 부족을 들었는데, 학부모에게 

전달력을 높이고 의사소통에 긍정적 향을 미치기 위한 

방편으로 보육교사의 표정교육에 관한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보육교사의 표정은 

인간관계의 대면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미묘하게 

작동하며, 관계를 긍정 또는 부정의 관계로 야기시키는 

매우 미묘하고 중요한 단서가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 표정의 중요성, 보육교사를 

위한 표정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보육 교사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육교사가 웃을 수 있는 환경에는 보육교사 임금 체계의 

현실화와 보육교사의 학력과 자격급수가 고려된 보수체

계의 재정비(M. Lee, l. Kang, 2011), 수당항목의 명시적 

제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등 적절한 보수체계 확립( Y. 

Lee, 2011; O. Hwang(2012)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보육시간, 보육

활동 준비시간, 기타 보육업무시간을 포함하여 이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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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의 준수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육교사에게 밝은 표정을 요구하는 원장과 학부

모 또한 자신의 표정에 대한 반성과 되돌아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원장과 학부모를 위한 표

정교육 프로그램도 병행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를 대상으

로 연구하 으나, 이외에도 감정노동을 하는 다양한 서비

스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한 표정언어와 대인관계 문

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육교사들의 승급교육이나 직무교육 등에 표정

언어에 관한 매너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효과성 

검정 연구가 진행된다면, 표정언어 프로그램의 확대시행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아시설에서의 보육장면에서 보육교사의 표

정언어가 유아의 정서발달이나 유아간의 상호작용 등

에 미치는 향에 관한 관찰실험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표정언어가 유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향

연구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교육 차원에서 실용성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표정언어는 성별과 문화에 따라 사용되고 이

해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남녀와 문화의 따른 표정언어의 

차이가 연구된다면, 글로벌 시대에서의 대인관계 매너교

육과 관련된 실용성과 활용도가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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